
사회의 쓴맛
양슬기 시 · 차은정 그림–문학동네

제13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교과서에 낙서를 해 본 적 있나요? 아무도 못 본 상황을 나만 똑똑히 본 적은요?

‘나의 처음’들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시집 『사회의 쓴맛』에 실린 시들을 찬찬히 읽어 보며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려 보고,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연관 지어 보세요.

매일매일 처음을 살아가는 내가 매일매일 소중하듯 어떤 경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유튜버의 교실 현장 중계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_유강희(시인, 심사위원)

“기성의 동시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생생한 말과 몸을 지닌 존재들.” _김준현(시인, 심사위원)

“다채로운 말들. 그 옆에서 변화무쌍하게 자라는 상상.” _김개미(시인, 심사위원)

선생님이 교과서에 낙서하지 말랬는데

장우가 국어를 북어로 바꿨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낙서하지 말랬는데

걸리면 지우개로든 수정테이프로든 박박 지우게 할 거라고 했는데

장우가 국어를 북어로 바꿨다

장우 국어 책은 북어, (리코더못)불어, 불에(구운삼겹살최고)가 되었다가

애들이 깔깔깔 웃는 바람에 걸려서

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 (다리털)굵어, (쫄쫄)굶어, (위대한나님앞에무릎)꿇어가 되었다가

애들이 네가 뭐가 위대하냐고 빈정대는 바람에 또 걸려서

박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 (밥)묵어, (댕댕아)물어!, (내똥)묽어가 되었다가

애들이 박장우 더럽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또 또 걸려서

박박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가 되었다

앞으로 교과서 글자 위에는 절대 절대 절대로 낙서하지 마 박장우

아니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딴 애들도 재밌어했는데요

결국 장우는 사물함에 있던 다른 교과서들까지 몽땅 꺼내 와서

(잠)수함이랑 참(치)회랑 (방사능)과핵이랑

음(치)학(생)이랑 (학교탈출)마술까지 전부

박박박박박 지웠다

하지만 난 봤다 사회 시간이 되자마자

장우 사회 책이

사회(의 쓴맛)이 되는 걸

사회(의 쓴맛)



교과서 제목을 바꿔 본 경험이 있나요?

시 속 장우처럼 교과서 제목을 자유롭게 바꿔 보세요.

바꾸고 싶은 교과서

* 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바꾼 교과서

* 예: 북어, (잠)수함, 참(치)회, (방사능)과핵

바꾼 교과서 이름으로 나만의 교과서 표지를 그려 보세요.

 활 동 1  국어를 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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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한 명 저쪽 팀 한 명 남았을 때

재혁이가 필살슛을 던졌다

저쪽 팀 한 명이 도망가다가 등에 공을 맞고 죽었다

우리 팀 애들 모두 이겼다고 좋아했다

나만 빼고

재혁이가 필살슛 던질 때 나는 봤다

재혁이 왼발이 선을 넘은 걸

다들 공만 보느라 못 본 것 같지만

나는 똑똑히 봤다

무효라고 말해야 할까?

나만 눈감으면 괜찮지 않을까?

다들 밟고 넘는 선 정도는

나도 눈 딱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 선이 왜 있지?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왜 있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선, 선, 선만 생각하다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나는 결심했다

                  하기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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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어떤 상황이 그려지고 있나요?

시의 화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

내가 화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화자라면,

왜냐하면,

위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마지막 연을 완성해 보세요.

선, 선, 선만 생각하다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나는 결심했다

  하기로

 활 동 2  결심했다,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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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속의 나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돌을 맞이했을 때

바닷가에 갔을 때

두발자전거를 탔을 때

잠자리를 잡았을 때

파자마 파티를 했을 때

엄마는 휴대폰으로 나를 찍어서

선반 위 액자 속에 넣어 두었다

내가 너무 밉고 싫은 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만 계속 돌리던 날

나의 처음들이 선반 위에서 속삭였다

너의

꽉 쥔 주먹

살짝 벌린 입

모래가 달라붙은 발바닥

빨갛게 까진 무릎

까만 때가 낀 손톱

양 갈래로 땋은 긴 머리카락

모두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매일매일 처음을 살아갈 네가

매일매일 소중하다고

엄마를 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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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나의 처음’들을 생각그물로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 예: 처음 먹어 봤던 음식, 처음 가 봤던 곳, 처음 해 봤던 일 등

‘나의 처음’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표현해 보세요.

* 예: 매운 떡볶이-화끈거리는 혓바닥, 스케이트-후들후들 떨리는 두 다리 등

‘나의 처음’과 관련된 것 떠오르는 느낌

 활 동 3  나의 처음들이 속삭였다

나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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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처음’에 대한 시를 써 보세요.

「액자 속의 나」를 참고하여 짝꿍 시를 써 봐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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